
추모예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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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모 예 배
추모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고인의 생전의 일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교역자를 모시고 할 수도 있으나 가족이 함께 경건한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23편 다 같 이

찬 송 찬325장 [통359장] 다 같 이

기 도 맡 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먼저 가신 ( )의 생전의 일들을 추모하면서

가족들이 (주님 앞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인이 과거에 살아 있을 때 행한 일과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고인이 원하셨던 일들을 주안에서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생은 하루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풀의 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고인의

(모범적인 신앙의) 본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위에 위로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1:1-7 다 같 이

(잠언3:1-10, 누가복음16:19-31 중 한 곳 택하여 1절씩 윤독)

하나님의 권고 가족을 대표하여 한 사람이 낭독

1) 사람은 세상에 왔다가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높은 사람도 가고, 낮은 사람도 갑니다.

있는 이도 가고, 없는 이도 갑니다. 배운 이도 가고, 못 배운 이도 갑니다. 이처럼

다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 우리에게 다시 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고후15:57-58)

찬 송 찬365장 [통484장] 다 같 이

주 기 도 다 같 이
예배 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다같이 나누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